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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금속노조는 3월 20일 정권 통제선 넘었다”
투쟁선포식 경찰 폭력 규탄 기자회견 … “경찰폭력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정권”

금속노조가 3월 20일 투쟁선포식

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마구 폭행하

고 낚아채 간 경찰을 규탄하고, 윤

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.

금속노조는 3월 22일 서울시 서대

문구 경찰청 앞에서 ‘3.20 금속노

조 투쟁선포식 경찰 폭력과 집회 방

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’을 열었다.

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

견에서 “윤석열만 한국 사회 집회, 

언론, 사상, 결사의 자유를 모른다”

라면서 “윤석열 정권 들어 집회 시

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. 경찰이 

모든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

한다”라고 지적했다.

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“용와대 

호위무사에 불과한 경찰은 3월 20일 

자신이 허가한 행진조차 막았다”라

며 “금속노조 조합원들을 거침없이 

폭행하고, 열네 명을 목 졸라 잡아

갔다. 갈비뼈 다섯 개가 부러진 조

합원도 있다”라고 강력하게 규탄했

다.

장창열 위원장은 “금속노동자들

은 3월 20일 용와대 앞에서 대통령

만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라

고 외쳤을 뿐이다”라면서 “윤 정

권의 노조탄압 야심작인 조합비 회

계공시를 거부한 금속노조를 겨냥한 

탄압이다”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

장창열 위원장은 “임기 2년도 못 

채운 윤석열은 시민의 눈과 입을 막

고 노조와 시민운동의 손발을 묶고, 

경찰폭력이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

정권이다”라고 일갈했다.

장창열 위원장은 “금속노조는 정

권이 그은 통제의 선을 힘차게 넘었

다. 3월 20일 투쟁은 허울뿐인 윤석

열 정권을 허무는 금속노동자의 결

의를 확인하고 실천한 날이다”라고 

천명했다.

금속노조 이날 기자회견에서 ▲모

든 연행 노동자 석방 ▲집회 방해·

폭력행위 사과 ▲헌법 보장 집회·

언론 자유 무제한 보장 ▲윤석열 정

권 퇴진 등을 요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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